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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중장년의 창업은 제2의 경력으로 주목받는 이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은 중장년의 창

업의도 또는 창업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장년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선행 요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향이 있는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

한 예비 중장년 창업가의 실패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영향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

증 분석을 위해 45~64세의 창업 의향이 있는 남녀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우유부단성은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창업 실패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모든 가설은 지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 및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

를 하는 중장년의 우유부단한 특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우유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Ⅰ. 서론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 954만명, 전체

인구대비 비중 18.6%)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신규 진입한

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계

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

듯 중장년들의 은퇴 후 취업 대신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중

장년 창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국 신규 사업체 

중 약 80%가 중장년이 대표일 정도로 중장년은 안정적 소득 

재원 마련 욕구를 창업의 형태로 해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

단이다(한국은행, 2024). 중장년의 개념은 인간의 생애에서 장

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다. 콜린스 사전

에 의하면 중년을 대략 40~59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40~64세 까지를 중년으로 정의

하였다(McLeod, 2008; 양경애·하규수, 2020).
중장년층의 창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

에서 주목받는 이슈의 대상이다. 중장년층의 창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홍성

표·김민희, 2023).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은퇴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지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에 관한 연구

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양경애·하규수, 2020). 중장년 창

업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창업한 중장년 

창업가에 관한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 지원사업 등 환경적 요

인이 창업성과(유상정·양해술, 2016; 황지영·남정민, 2019)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

고 중장년 창업가 개인 또는 환경적 특성 요인들과 창업의도

(강유미·김재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김성식·전병훈, 
2021; 이재열·하태관, 2022)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기효능

감, 위험인식, 시스템 설계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이 진행되고 있

다(Kong et al., 2020). 
창업의도가 창업가 정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

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의도가 있

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창

업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의 창업의도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Kong et al., 2020).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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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iu et 
al.(2011)은 창업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

경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Kong et al., 2020). 실제로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

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윤승, 2019). 또한,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지금까

지도 많은 창업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고윤승, 2019).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의도로 전환되는 메커

니즘을 탐색하기 위해 중장년의 성격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우유부단성과 실패에 두려움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에서 창업에 대

한 의사결정은 쉽지는 않다(양경애·하규수, 2020). 창업 과정

에서의 불확실성은 머뭇거림이나 미루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창업가의 이러한 특성은 창업 행동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Kong et al., 2020). 모든 개인은 때때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

려움을 겪는다(예: 결정 지연, 결정 회피,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결정한 결정에 대해 걱정). 그렇지만 만성

적인 우유부단함은 개인에게 수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Kokkoris et al., 2019). 따라서 창업가의 특성상 미래 지향적

이어야 하고, 역할 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창업가가 지닌 우유부단함을 이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창업과 청년의 창업은 다

른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중장년의 창업은 

청년 창업에 비해 안정 지향적이며, 둘째, 중장년의 창업은 

고위험(high risk)과 고수익(high returns)을 추구하기 보다는 위

험을 다소 낮추더라도 사업 및 성과의 영속성을 더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양현봉·김정호, 2022; 유순덕·최광

돈, 2015; Autio et al., 2014). 마지막으로, 중장년 창업은 실패

에 대한 위험성과 파장이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중장년의 능력과 실패 가능성

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실패를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며, 위험에 대한 

회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Kong et al., 
2020).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며, 새로운 벤처

를 설립하려는 가치판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

로 보고 있다(Ekore & Okekeocha, 2012; Mitchell & Shepherd, 
2010; Wood & Pearson, 2009). 특히 직장인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Kong et al., 2020). 
그럼에도 창업가정신 연구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주요 관심의 

대상인 경우가 드물어 아직까지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hua & Bedford, 2016; Halim et al., 2023).
창업가에게 있어 성공으로 얻게 되는 명성(prestige)과 사업 

실패로 잃게 되는 체면손상(Shame)은 창업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 자의식과 같은 자

신을 사회적 대상으로 인식하는(Huang & Wang, 2024)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실

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

기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Jenkins et al., 
2014). 이와 같은 사회적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의미론

적으로 동일하며, 사회적 인정과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서

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은지·김진숙 2018). 즉 중장

년으로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창업 실패에 따른 외부

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창업 과정에

서 망설이거나 결정을 유보(留保)하는 우유부단성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관계 사이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

가의 사회 심리적 요인의 영향 관계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장년 창업가의 불확실한 의사결정의 딜레

마에서 벗어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이 고취(鼓吹)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의 개념

과거 중장년층은 사회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

근 평균수명의 연장, 고학력·고기술을 보유한 중장년들의 조

기퇴직,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이슈화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정홍인, 2018). 중장년이라는 용어는 연령, 범

위, 학자, 정부기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

며, 중년, 베이비붐세대, 50+세대, 장년 준고령자 등 관련 기

관이나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에는 신중년 또는 신장년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

다(강소랑 외, 2018; 지혜순·이영민, 2024). 중장년 용어의 정

의는 <표 1>의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중장년층의 범위

법령 및 근거 기준

통계청 만 40세~64세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만 50세~55세 미만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

고용 노동부
만 40세 이상(중장년)

만 55세 이상(신중년, 장년)

Collins Dictionary 40~59세 사이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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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45세~64세까지로 정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층 정책대상의 범위를 40세 이상으

로 정하고 있고, 통계청은 중장년층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서 국낸 거주하는 40세~64세로 중장년층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으며, OECD 경제지표에서는 노동시장에

서 경제활동의 가능 연령을 6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였다(윤미·김형빈 2021). 
이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층의 성

격적·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의 목적이 있으므

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

리 사회의 직장인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에서 중장년층을 45세~64세까지로 설정하였다.

2.2. 우유부단성

우유부단함(indecisiveness)은 결정을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위

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Elaydi, 2006; Motloung & Lew, 2023). 
우유부단함은 의사 결정 상황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는 성격 

특성이다(Kokkoris et al., 2019). 이에 관해 Osipow(1999)는 우

유부단을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우유부단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낮은 미래 지향성

과 현재 지향성이 우유부단함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와는 반대로 복잡하고 흥미로운 인지 과제에 대한 욕구가 오

히려 우유부단함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Díaz-Morales et al., 
2008; Motloung & Lew, 2023). 이처럼 우유부단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며(van Randenborgh et al., 201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Lauderdale & Oakes, 2021), 결국 우유부단함이란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개인의 부정적 방법으로써 나타나는 반

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개인마다 ‘불확실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반

응’하는 정도가 다르다(Dugas et al., 2004; Appel et al., 2024). 
Gianakos & Subick(1986)도 우유부단한 사람은 직업의 결정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러 측면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 강도, 자존심, 명확한 정체감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김병숙·이준일, 2014). 
Crites(1969)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정 사항의 경중과 상관없

이 거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운 사람이라 

하였다.
우유부단함, 즉 ‘시간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

움을 겪는 특성’(Lauderdale & Oakes, 2021)은 많은 문화권에

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Yates et al., 2010; Appel et 
al., 2024). 특히 의사 결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선택의 상황

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유부단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경영상의 의사 결정(Brooks, 2011) 및 경력 의사결정

(Germeijs et al., 2006)과 같은 광범위한 의사 결정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Kokkoris et al., 2019).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유부단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증 편향(Rassin et al., 2008), 결정 

지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무반응(Patalano & Wengrovitz, 
2007), 결정 도달 실패(정치적 질문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자

주 선택함; Rassin & Muris, 2005a), 삶의 만족도 저하(Rassin 
& Muris, 2005a)등과 같은 품질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거나 

추론과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kkoris et al., 2019; Rassin & Muris, 
2005b). 그러나 우유부단함은 중요한 업무를 미루거나(Ferrari, 
1994) 결정 거부, 회피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Appel et al., 2004). Appel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적으로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결정보다 정보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우유부단성의 긍정적 측면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2.3. 창업 실패의 두려움

창업 실패는 창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 및 조직이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수덕(2005)의 연구에서 Watson & Everett.(1996)는 실패의 개

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사업의 중단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공식적인 파

산이다. 법원이 직접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셋째, 사업

의 처분을 말한다. 이는 추가적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업의 중단을 말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사업 

운영의 실패로 인한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수덕

(2005)의 논문에서 정의한 사업의 실패 개념을 포함한 창업과 

관련한 실패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 활동은 잠재적인 실패의 위험을 일으키는 장애물, 좌

절, 어려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반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Kollmann 
et al., 2017; Stroe et al., 2020; Tu et al., 2023). 따라서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내적 두려움인 실패의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Birney et al., 
1969; Kong et al., 2020). 
실패의 두려움(Fear of Failure; FOF)은 실패에 대한 예상되는 

수치심을 바탕으로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려는 동기이다

(Atkinson, 1957; GeetaSunkarapalli, 201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은 성취동기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

시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Cacciotti, 2015).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취의 맥락에서 창업가의 인지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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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동기적 속성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구성이며, 복잡한 특성을 말한다(Cacciotti et al., 2016, 2020; 
Tu et al., 2023).
이와 관련하여 Conroy(2001)은 Lazarus(1991)의 인지-동기-관

계적인 이론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

원적으로 정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평

가척도(PFAI: Performance Failure Inventory) 5가지를 개발하였

다. 첫째, 수치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둘째, 자

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절하되는 것, 셋째, 사회적인 영향력

을 상실하는 것, 넷째,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되는 것, 다섯

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 의도(Arenius & 

Minniti, 2005), 기회 인식, 활용 결정(Mitchell & Shepherd, 
2010)은 물론 재창업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ssels et al., 2011). 반면, 실패의 두려움의 긍정

적 측면을 주장한 Mitchell & Shepherd(2011)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행동)에 오히려 동기적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Rosique-Blasco et al., 2018). 즉 창업가적 업무에 대한 참

여를 늘리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Cacciotti & Hayton, 
2014; Stroe et al., 2020).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

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예상

되는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Cacciotti & Hayton, 2015; Kollmann et al., 2017; 
Tu et al., 2023).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고(McGrath, 2001), 학습에 주

의를 집중하게 하며(Shepherd et al., 2011), 더 큰 노력과 노력

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Mitchell & Shepherd, 2010) 창업

가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인지적, 행동적 결과는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Stroe et al., 2020). 그러나 아직까지 실패의 두려움

이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동기적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희·양
동우, 2021). 따라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자기로서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향이다

(최진숙·황금주, 2020). Fenigstein(1979)은 자의식(self-consciousness) 
이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색하는 

개인적 기질이라고 하였으며, 자의식의 하위 요인을 사적 자

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주관적인 정서, 사

고,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개

인적 지각이고, 공적 자의식은 외현적인 행동, 신체적인 외모, 
정서 표현 등과 같은 자기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 대한 자각

을 말한다(이강아·홍혜영, 2013). 
Fenigstein et al.(1975)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인

상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

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

인관계 민감도가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도 공적 자의식이 높

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individual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이 입는 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를 걱정(car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zlek et al., 2019; Zarzycka et al.,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Schlenker & Leary(1982)와 Buss(1980)는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엄청난 압박

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Huang & 
Wang, 2024; Tanaka, 2023; Wu & Wei, 2008). 실제 연구에서

도 사회적으로 불안한 피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

떻게 평가할지(Smith et al., 1983),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 관심

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McEwan & Devins, 1983; Hope 
& Heimberg, 1988). 이는 높은 공적 자의식을 지닌 개인의 경

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외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실패

를 의미하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된다.

2.5.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평

가 상황에서 자신이 우습게 보이거나 부적절하게 보여 거절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인숙, 2009). 즉 개인

이 평가 상황에 처했을 때 경험하는 두려움이다(GeetaSunkarapalli, 
2017).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올바른 사회적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관찰되며, 이로 인해 타인의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평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Aydin, 200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평가를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김순희, 2010). 자신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 안에서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

지만, 자신이 의도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될 때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을 경험하게 된다(최정훈·이정윤, 1994). 결론적으로 부정적

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은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

려움과 자신의 대외 이미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있다

(Huang & Wang,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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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에게 부정적 평가란 창업가로서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대한 내적인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게 된다

(Kocovski & Endler, 2000; Stein et al., 2002).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Leary et al., 1986). 예를 들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근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거나 원

하는 인상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Nezlek 
& Leary,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

들은 자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심리적 고통

을 느낀다(Watson & Friend, 1969). 또한, 다른 사람에게 특별

하게 보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

을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김소연, 2015). 이

는 자기 불안과 낮은 자존감의 공포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

한다(Kocovski & Endler, 2000; Stein et al., 2002). 하지만 적절

한 수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수행에 있어

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홍경화·홍혜영, 2011).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의 

우유부단함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우유부단성, 공적 자

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관계를 검

증하고,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관계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우유부단성과 공적 자의식

정선경·정남운(2014)은 우유부단한 개인들이 보이는 특성으

로 높은 공적 자의식(Swami et al., 2008)과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 확신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alomone, 
1982).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선택을 주저하는 공통적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다(Gianakos & Subick, 
1986; 김병숙·이준일, 2014). 즉, 타인의 영향으로 인해 우유부

단성이 생겨나는데,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시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타인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하고 노력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Fenigstein et al., 1975). 그러나 우유부단함은 사회적 불

안, 공적 자의식, 건망증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능과는 무관하

다(Burnett et al., 1989; Effert & Ferrari, 1989; Ferrari, 1991; 
Harriott et al., 1996).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우유부단성은 공적 자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우유부단성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

정미희(2020)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후회와 의

심의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감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외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alomone, 
1982). 외적 통제란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우유부단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의사 결정 상황

에서도 통제 밖의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최정훈·이정윤, 1994).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조롱이나 관계 단절 같은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Gianakos & Subick. 1986).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자

신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 안에서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

을 심어주고자 하지만 자신이 뜻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될 때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최정훈·이정윤, 1994). 이

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우유부단성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

우유부단함은 의사 결정 과정의 연장 또는 결정을 지연하거

나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Cheek & Goebel, 2020; 
Motloung & Lew, 2023). 사람이 위험을 회피할수록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성 및 위험 

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Kong et al., 2020). Rachman(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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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유부단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과정갈등, 회

피,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높을수록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우유부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옳거나 

실패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유부단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orotzkin(1985) 역시 우유부단의 공통적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시하였다(Gianakos & Subick, 1986; 김병숙·이준일, 
2014).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

려움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놓일 때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Ferrari et al., 2023; 
Huang & Wang, 2024). Schlenker & Leary(1982)와 Buss(1980)
는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Hope & Heimberg, 1988), Weeks & Howell(2012)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두려워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평가에 대한 이중적 공포 

모델(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BFOE)’을 제시하였다

(Huang & Wang, 202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사회적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적 인

정과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고은지·김진숙, 2018). 김순희(2010)는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매우 우

려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부족하며, 타인

의 피드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외부의 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실패를 나타내

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된다(Huang & Wang, 
2024; Sajjadi et al., 2023; Shafique et al., 2017; Tanaka, 2023). 
이와 같은 논의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공적 자의식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

공적 자의식은 스스로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객

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은 자신의 시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타인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개인의 

경우 실패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

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평가

되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Jenkins et al., 2014). 
창업가는 좌절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자기 가치와 

능력의 내적 귀인이라는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내생적인 두

려움이 생긴다. 이는 수치심과 당혹감,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

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Tu et al., 2023). 
Conroy(2001)의 연구에서도 실패의 결과 때문에 실패의 두려

움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평가가 절하

되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실패의 두려

움을 느낀다고 하였다(Conroy et al., 2002; Conroy et al., 
2007). 이와 같이 실패의 두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

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자기로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대상의 관

심을 잃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

거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공적 자의식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6.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창업 실

패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로 인해 발생 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Atkinson, 1957; GeetaSunkarapalli, 2017). 즉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Cacciotti, 2015).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내부 및 

외부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개인마다 반응

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개인은 내부 자아

의 욕구로 인해 실패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

향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

가(실패의 외부적 두려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다(Hao et al., 
2022; Tu et al., 2023). 김영희·양동우(2021)도 실패의 두려움

은 실패를 피하려는 경향 및 실패의 결과에 따라 타인이 주

는 수치와 굴욕감의 위협 및 자극 경험의 용량이라고 하였으

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창업 실패의 두려

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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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3.3.1. 우유부단성

우유부단성은 ‘개인이 확보 가능한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진로에 관

한 결정이나 인간관계 등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타인에 비해 과도하게 고민하고 의심하

며 선택 과정에 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우유부단성은 이선해(201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편이다.’, ‘메뉴를 고르기 어려운 편이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과제 또는 주어진 일을 완수해낼 때 곤란

을 겪는다.’ 등의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3.3.2. 창업 실패의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

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인

지적 그리고 정서적 상태’로 정의하였다(Cacciotti, 2015). 창업 

실패의 두려움은 김진오(20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나는 창업 실패 시 사업투자자금의 손실이 두렵다.’, ‘나
는 창업 실패 시 가족의 안정 및 화목이 깨질까봐 두렵다.’, 
‘나는 창업 실패 시 자신감을 상실할까봐 두렵다.’ 등 총 7개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3.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서의 

자각으로 외모, 행동, 정서의 외적 표현 등 자신의 공적인 측

면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Fenigstein, 
2009). 공적 자의식은 김인영(201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하는 것을 

의식한다’, ‘내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땐 어쩌

나 하고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

경을 많이 쓴다.’ 등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3.3.4.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공적 자의식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

이 평가 상황에서 자신이 우습게 보이거나 부적절하게 보여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기인숙, 
2009).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이시영(2020)이 개발한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된다’, ‘사
람들이 내가 가진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자

주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많다.’ 등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3.4.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방

식을 결합하여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조사 대상은 45~6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총 221부를 배포

하였으며, 창업 의향이 확인되는 최종 209개를 추출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과 나이, 학력 등을 통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6.0과 AMOS 26.0 그리고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주요 

변인의 특성 및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Descriptive)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

인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AMOS 26.0
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², TLI, CFI, 
SRMR, RMSEA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 타당도가 

검증된 변인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

다. 변인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직렬다중매개모형(PROCESS model 6)를 시행하였다. 가설검증

을 위해 bootstrap 5000번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에 대한 항목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112(53.59%)명으로 남성 97(46.41%)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만 45-50세가 

104(4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51-55세, 56-60세 순으로 나

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5(74.16%)명이 가장 많

았다. 직업은 사무직이 60(28.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술직, 관리자 및 임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64(30.62%)명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장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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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7 46.41

여자 112 53.59

연령

만 45세-50세 104 49.76

만 51세-55세 59 28.23

만 56세-60세 29 13.88

만 61세-64세 17 8.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3 15.79

대학교 졸업 155 74.16

대학원 재학 이상 21 10.05

직업

관리자 및 임원 9 4.31

전문직 27 12.92

사무직 60 28.71

기술직 18 8.61

서비스 및 판매직 21 10.05

자영업 28 13.40

기타 46 22.01

월소득

100만원 미만 13 6.22

100-300만원 미만 58 27..75

300-500만원 미만 64 30.62

500-700만원 미만 44 21.05

700-1,000만원 미만 22 10.53

1,000만원 이상 8 3.83

합계 209 100.00

연구 대상의 창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희망업종에 

따른 분포에서 서비스업이 82(39.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과 IT관련이 13(6.22%)명으로 가장 

적으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교육이수와 관련해서는 ‘없
다’가 177(84.69%)명으로 ‘있다’ 32(15.31%)명 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창업컨설팅지원은 ‘없다’가 199(95.2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지원자금에 따른 분포에서는 ‘없다’가 

202(96.65%)명으로 나타나 ‘있다’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표 3>은 연구 대상자의 창업 관련 특성이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창업관련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창업희망업종

제조업 13 6.22

도소매업 25 11.96

숙박 및 음식점업 30 14.35

서비스업 82 39.23

지식창업 17 8..13

IT관련 13 6.22

기타 29 13.88

창업교육이수
있다 32 15.31

없다 177 84.69

창업컨설팅지원
있다 10 4.78

없다 199 95.22

창업자금지원
있다 7 3.35

없다 202 96.65

4.2. 확인적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 4>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확인된 4변인 29
문항의 적합도 검증결과, χ² 값이 649.631, df 값이 370으로 

나타났다. 이 때 p값이 .05보다 작아서 적합하지 않았지만

(p<.001), χ²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기에(홍세희, 2000) 
χ² 외에 다른 적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적합도 지수를 평가할 때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NNFI(TLI), CFI, RMSEA가 대체로 다

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

였다. 또한 해석적 측면에서 볼 때, 연구결과로 RMR보다는 

SRMR이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현철,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², TLI, CFI, SRMR, RMSEA의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TLI는 .904로, CFI는 .912로 적합기준 .9 이상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u & Bentler, 1999), SRMR
은 .0627, RMSEA 역시 .060으로 적합기준인 .1 이하 보다 낮

게 나타나 기준값을 충족(MacCallum et al., 1996)하여 모든 적

합도 지수를 만족함으로써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었다. 

<표 4> 1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구분
적합도
기준

1차
적합도

2차
적합도

최종 
적합도

χ² 789.044 685.011 649.631

df 428 371 370

p .05이상 .000 .000 .000

CMIN/df 1.844 1.846 1.756

TLI .9이상 .882 .892 .904

CFI 9이상 .891 .902 .912

SRMR 08이하 .0651 .0631 .0627

RMSEA .1이하 .064 .064 .060

RMSEA
Lo .057 .056 .053

Up .071 .071 .068

최종적으로 4개의 변인 2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2~.84으로 확인되어 모든 
문항이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배병렬, 2000).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45~.61로 나타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요인은 

기준인 .5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창업 실패에 대한 두

려움은 문항이 기준을 넘지 못하였으나 기준에 근접하고 

AVE를 제외한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항과 

요인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5~.93으로 기준인 .7 이상으로(Hair et al., 2010)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성 

검증결과에서도 .83~.82로 확인되어 .6 이상 기준을 넘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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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3.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측정 변인의 기술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정규분포 가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3이하, 그리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이하일 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Kline, 2010).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전체 평균은

3.14~3.56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의 왜도는 -.45~.86, 첨도는 

-.22~.91으로 조사되어 우유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정규분포 가정

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변수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이를 통해 모델의 측정변수 간 밀접한 관계성뿐 아

니라, 일부 통제변수들 역시 측정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기술통계(정규분포 확인) 및 상관분석 확인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우유
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우유부단성 3.39 .67 -.38 .13 1

공적 자의식 3.56 .66 -.45 .91 .44*** 1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14 .84 .84 -.22 .61*** .79*** 1

창업 실패의 두려움 3.33 .86 .86 -.21 .19** .16* .24*** 1

*p<.05, **p<.01, ***p<.001, (n=209),

4.4.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 자

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직렬다중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6번 model을 이용하여 

다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우유부단성이 공적 자의식에 .441의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578, .32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064, p<.001). 다음으로 우유부단성이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320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436, .25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t=7.645, p<.001). 또한, 공적 자의식이 외부의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650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775, .6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t=15.535, p<.001). 마지막으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265의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422, .01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17, p<.05). 이러한 직접효과의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결과 (PROCESSmacro 6번모델 모델)

변수
Step1

독립→매개1
Step2

독립,매개1→매개2
Step3

독립,매개1, 매개2→종속

종속변인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독립변인 β SE t β SE t β SE t

우유부단성 .441 .064 7.064*** .320 .045 7.645*** .065 .076 .763

공적 자의식 .650 .044 15.535*** -.081 .097 -.737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65 2.117*

R², F .194, 49.903*** .709, 250.984*** .209, 15.83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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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4.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을 매개로 총 2개의 단순매개효과와 1개의 직렬다중매개

효과가 발생하며 세개의 매개효과의 합은 우유부단성에서 창

업 실패의 두려움으로의 총 매개효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결과 (PROCESS macro 6번모델)

매개
효과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β

(95% CI)
가설

매개1
우유부단성→공적 자의식→

창업 실패의 두려움
-.036

(-.137, .063)
기각

매개2
우유부단성→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창업 실패의 두려움
.085

(.000,.150)
채택

매개3
우유부단성→공적 자의식→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창업 실패의 두려움

.076
(.000,.145)

채택

연구모형에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단순매

개효과는 .085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oot 95% CI=.000, .150). 또한, 
우유부단성에서 공적 자의식을 경유하여 외부의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창업 실패의 두려움으로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는 .076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oot 95% CI=.000, .145).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최근 기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

우가 많아지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년 창업이 활발

해지고 있다(김화희·김동일, 2024). 그럼에도 중장년은 청년 

창업에 비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

서 중장년들의 창업의도를 낮추는 특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인 

우유부단성이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들의 창업 실패의 두

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임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증

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우유부단성과 사회·심리적 

요인인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영향 관계도 검

증하였으며,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유부단성은 공적 자

의식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선경·정남운(2014)의 연구에서 우유부단함이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높은 공적 자의식(Swami et al., 2008)에 영향을 미

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유부단성이 높은 특

성을 가진 중장년의 경우 공적 자의식인 사회적 자기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높을 경우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염두하

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둘째, 우유부단성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

미희(2020)가 주장한 의사 결정 상황에서 외적 퉁제로부터 오

는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한

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유부단한 특성이 높은 

중장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정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불안함으로 인해 결정에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chman(1976)과 Turner et 
al.(1979)의 주장한 우유부단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연구에서 우유부단하고 실

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과정갈등 회피,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높을수록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도 밝

혀냈었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해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

년이 우유부단성이 높은 경우 창업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두

려워하여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멈출 수도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특성은 오

히려 신중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넷째,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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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

순희(2010)가 주장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인

정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발생하며, 거절당하는 것으로 두

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또는 자신이 부적

절하게 보이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

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중

장년의 경우 창업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의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되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부탁하

거나 의뢰할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적 자의식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onroy(2001)이 제시한 실

패의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평가 절하되어 사회적 영향을 상

실하거나, 자신이 중요한 누군가가 속상해하는 것에 대한 두

려움 등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공

적 자의식은 타인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같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두려워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 공적으로 자

신의 가치나 위치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

적으로 쌓아왔던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가치를 창업을 

통해 잃을 수 있어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패의 두려움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패의 두려움과 선행요인

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실패의 두려움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는데 이론적인 기여를 하였다. 둘째, 실패의 두려

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 변수와 관련하여 우유부

단성의 성격적 특성과 공적 자의식 및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을 추가하여 실패의 두려움의 선행요인

을 밝혀냈다는데 이론적 시사점을 지닌다. 셋째, 창업가 정신 

분야에서 실패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학문적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이를 근거하여 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패의 두려움의 회피 측면

을 가중(加重)시킬 수 있는 우유부단성의 회피적 행동의 영향

을 줄이고, 실패의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 측면인 신중한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장년으로서 창업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고취(鼓吹)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유부단성의 긍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보 제공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우유부단성의 부정적 측면인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 뿐만 아니라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하

는 긍정적인 측면의 양면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우유부단성

은 자신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유부단한 행

동을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는 실패 확률을 낮

추게 하는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는 특성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세정보가 쉽게 제공된다면 우유부단의 특성 중 신중

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긍정적 측면을 통해 실패 확률을 감

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 창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 창

업 시작 전이나 창업 과정에서 교육이나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창업을 더욱 망설이게 하거나, 오판

(誤判)으로 인해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

서 청년 창업과 비교하여 중장년 창업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을 낮출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의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

업 훈련센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창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상담 

및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장년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

험성과 파장이 높고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청년 창

업에서 실패는 자산으로 여기지만 중장년의 창업 실패는 경

제적, 심리적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

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로 인식하여 재기 불능일 가능성

이 높고, 창업자 개인이 아닌 가정 전체의 경제적 곤란을 야

기하는 등 파장이 넓다는 점에서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최양애·동학림, 2019; 홍성표·
김민희, 2023). 특히 창업은 준비기간 동안 자금, 인력, 장비를 

조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실패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결과적

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의 창업 준비과정을 상세

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창업 시뮬레이션 센터의 상시 운영 

및 창업 전문가와 미팅을 통해 창업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

을 사전에 검토하여 창업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인적 지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년의 창업은 제2의 경력관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제고(提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체

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중장년의 퇴직이나 

은퇴를 노동력 상실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장년은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

정한 자기(self)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본다. 향후 중

장년의 창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년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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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불안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정심

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드시 창업은 성공해야 한다는 비

합리적 사고로 위축되기보다는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개척

한다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

에 미치는 선행 요인임을 규명하고,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이루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몇 가지 확장하여 연구해볼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 수집에서 동일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점에서 

변수들을 각각 측정하여 결과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측정 방식에서도 단순 설문 측정이 아닌 FGI(심층 인터

뷰), 실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설문 대상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

가 작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량의 표본으로 정밀한 검증

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비

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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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entrepreneurship has become an issue that is receiving 
attention as a second career. However, existing literature has mainly focused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and above all, there i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antecedent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middle-aged and older people to start a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indecisiveness preparing for starting a business on their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In addition, it aimed to verify the 
effects of public self-awareness and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as antecedent factors that affect the fear of failure of prospective 
middle-aged and older entrepreneurs. For empirical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221 men and women aged 45 to 64 who were 
willing to start a busines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indecisiveness significantly affected public self-awareness,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and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In addition, public self-awareness and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were confirmed to be related to the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All hypotheses were supported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verifi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reinterprets the negative aspect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decisiveness and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indecisiveness and fear of failure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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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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